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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전해바라기센터 방문
-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9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 내 대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

원,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

고 있으며, 전국에 3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제처 행정법제국 윤강욱 법제심의관, 법제처 파견근

무 중인 반지 부장검사, 대전해바라기센터 김유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 참석자들은 해바라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센터를 둘러

보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법제 개선 의견을 들었다. 

  법제처는 최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

기 위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

사했으며 해당 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강욱 법제심의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범죄로부

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제 분야에서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

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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